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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exercise performance with related factors between Korean 
and Korean-Chinese nursing students. Methods: This study used a cross-sectional comparative survey method. 
One hundred sixty five Korean nursing students in Seoul, South Korea and 161 Korean-Chinese nursing students 
in Yanbian, China were recruited through convenience sampling. They were at the age of 19-26. Exercise 
performance and exercise-related factors were measured using the exercise performance degree scale and the 
scales of self-efficacy, perceived barriers, perceived benefits, and affection related to exercise. Result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exercise performance was seen between the two groups. Self-efficacy and perceived 
benefits related to exercise performance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Korean nursing students than in the 
Korean-Chinese nursing students. However,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ffection and perceived 
barriers related to exercise. Conclusion: We suggest that the reasons for the differences in self-efficacy and in 
perceived benefits between these two groups need to be explored though future studies. We suggest more 
studies comparing different groups having the same ethnicity as Korean but who were born into different societies 
to give answers regarding the influence of immigrated transition on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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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운동은 체내의 생리 ‧ 생화학적 변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질병으로 부터

의 회복과 재활을 돕고, 신체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리 ․ 
사회적인 이득을 가져온다. 건강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운

동이 건강을 증진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적절한 시간 및 강도의 운

동실시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조금이라도 운동을 실시하는 

비율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Oh, 2007). 그러나 운

동의 유익성에 대한 지각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운동실

천율은 다른 OECD국가 보다 낮은 편이다. 

운동은 규칙적으로 일정기간을 유지할 경우에 효과가 나

타나는 생활양식으로써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자발적인 노력과 실천이 필요하다(Sechrist, Walker, & 

Pender, 1987). 운동수행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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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 관련 정서, 자기효능감, 지각된 유익성, 지각된 장애성 

등이 있으며(Min & Pack, 2007), 이러한 운동수행 관련 요

인들을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운동 수행의 실천율을 증

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다.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같은 동양문화권인 중국은 그 

동안 사회적 체제가 달라서 한국과 활발한 교류가 없었으

나, 1992년 중국과의 공식적인 수교 이후 양국 간의 이주민 

교류와 문화적 교류가 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

화는 한국을 단일문화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 변화시켰으

며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강조

되고 있다. 더욱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선족 여성은 중국의 소수민족으

로서 한국어를 사용하며 우리의 전통적 민족 습성을 그대

로 유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에

서 양국 간의 차이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Jung et al., 2008; 

Li, Lee, Shin, & Li, 2009; Liu, Park, & Moon, 2010).

간호대학생은 대부분이 여성이며 생애주기에서 초기 성

인기에 해당된다. 초기 성인기는 자신의 건강과 생활습관

에 대한 학습을 하고 책임을 갖게 되는 시기이며(Lee, Kim, 

Kim, & Kim, 2000), 건강한 생활양식을 확립시키고 미래의 

중년기와 노년기의 건강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는 시

기로서 자신의 삶과 건강에 관한 바람직한 결정권을 준비

하고 행사해야 하는 시기이다. 또한 여성은 모성으로서 사

회구성원을 생산하고 양육하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는 동시

에 현대사회에서는 경제활동 인력으로서의 가치가 증가되

고 있다(Jung, 2001). 그러나 초기성인기 여성은 스스로의 

건강상태를 ‘건강하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관리

에 소홀하다는 보고가 있어(Min & Pack, 2007), 이들의 건

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운동행태와 관련요인에 대

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

대학생은 건강관리자로서의 역할모델이 되어야 하기에 대

상자의 건강을 증진시키기에 앞서 자신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켜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간호대학생들이 자신

의 건강을 유지, 증진시키기 위해 수행하는 건강증진행위

로서의 운동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내의 간호대학생의 운동과 관련된 연구로는 미

비한 실정이며 특히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과 비교한 연

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자들은 한국의 간호대학생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운동행태와 관련요인을 연구함으로써 인구

유입에 따른 사회변화에 대응하고 이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운동수행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자 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간호대학생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

의 운동수행정도와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목적을 갖는다.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을 비교

한다.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정도를 비

교한다.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 관련 자기

효능감을 비교한다.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 관련 정서 

상태를 비교한다.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 관련 장애

정도를 비교한다.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 관련 유익

성을 비교한다.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정

도와 운동수행 관련요인을 비교 ․ 분석하기 위한 조사연구

이다.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대한민국 서울 소재 일 간호대학의 

여학생 165명과 중국 연변 소재 일 간호대학의 여학생 161

명으로 총 326명이다. 

대상자 수는 G*pow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산출하였

다. 두 군 간의 차이를 확인하는 t-test 분석으로, 연구의 유

의수준 .05, 검정력 .80으로 설정했을 때 각 군의 최소인원

은 151명이었으며 본 연구에 참여한 각 군의 대상자은 165

명과 161명으로 최소인원을 초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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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도구

1) 운동수행정도

Lee (1999)가 개발한 총 7문항의 운동수행도구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전혀 하지 않는다’에서 ‘항상 한다’로 된 4

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최고 27점에서 최저 7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수행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대한 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간호학 교수 3인에

게 검증받았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Lee (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90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
=.82이었다.

2) 운동수행 관련요인

(1) 운동수행 관련 자기효능감

Choi, J. A.(2005)의 총 13문항의 도구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전혀 자신이 없다’에서 ‘완전히 자신 있다’로 된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최고 130점에서 최저 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수행 관련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대한 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간호학 교수 3인에

게 검증받았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hoi, J. A.(2005)의 연

구에서 Cronbach's ⍺=.95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

bach's ⍺=.92이었다.

(2) 운동수행 관련 정서상태

Choi, J. A.(2005)가 수정 및 보완한 도구로써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척도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최고 16점에서 최저 4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수행에 

대한 정서상태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대한 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간호학 교수 3인에

게 검증받았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Choi, J. A.(2005)의 연구

에서 Cronbach's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90이었다.

(3) 운동수행 관련 장애성

Lee (1999)가 개발한 도구를 이용해 측정한 점수로써 총 

10문항의 4점 척도의 도구를 이용하였다. 점수는 최고 40

점에서 최저 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운동수행 관련 장

애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대한 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간호학 교수 3인에

게 검증받았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Lee (1999)에서 Cron-

bach's ⍺=.76이었고 본 연구에서도 Cronbach's ⍺=.76이

었다. 

(4) 운동수행 관련 유익성

Lee (1999)가 개발한 총 18개 문항의 4점 척도 도구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최고 72점에서 최저 18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운동수행 관련 유익성을 높이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대한 도구의 내용 타당도는 간호학 교수 3인에

게 검증받았으며 도구의 신뢰도는 Lee (1999)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모두 Cronbach's ⍺=.92이었다. 

4. 자료수집

자료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1월 18일 사이에 

연구자들에 의해 수집되었다. 대상자는 포스터와 프레젠테

이션을 통해 연구의 목적에 대해 홍보한 후 모집하였다. 모

집된 대상자에게 연구목적과 자료수집과정을 설명한 후 연

구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참여를 동의한 학생들 대상으로 설

문지를 배부하였다. 설문지는 대상자가 직접 일반적 특성, 

운동수행정도와 운동수행 관련요인에 대해 작성하였다. 설

문지 작성에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한국 간호대학생 376

명, 조선족 간호대학생 227명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하

였으나 설문지 작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와 설문지가 불

성실하게 작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된 자료의 연

구대상자는 한국은 165명, 조선족은 161명이었다. 

5. 자료분석

자료는 SAS/WIN 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인 미혼여성과 조선족 미혼여성의 일반적 특성은 서술

적 통계로 검토하였고 동질성여부는 t-test와 x2-test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운동수행정도와 운동수행 관련 요인별 

차이는 t-test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운동수행 및 운동수행의 영향요인에 관련 변수

인 일반적 특성의 차이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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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N=326)

Characteristics Categories

Korean
(n=165)

Korean-Chinese
(n=161) x2 or t p

n (%) or M±SD n (%) or M±SD

Age (year) 20.3±1.4 20.4±1.3  0.63   .530

Height 162.3±4.9 159.7±4.3  5.18 ＜.001

Body weight 53.1±6.6 51.9±8.9  1.30   .194

Body mass index (kg/m2) 20.1±2.2 20.4±3.4  0.68   .497

Perceived body weight Under body weight
Normal body weight
Overweight
Obese

16 (9.8)
 96 (58.9)
 42 (25.8)
 9 (5.5)

15 (9.4)
 80 (50.0)
 59 (36.9)
 6 (3.7)

 4.92   .178

Economy status Very poor
Poor
Average
Well
Very well

 9 (5.5)
 39 (23.6)
 98 (59.4)
 17 (10.3)
 2 (1.2)

 5 (3.1)
 32 (19.9)
113 (70.2)
10 (6.2)
 1 (0.6)

 4.99   .287

Stage of exercise Don't exercise, have no plan
Don't exercise, have plan
Do exercise, irregular
Do exercise, regular

 20 (12.3)
104 (63.8)
 28 (17.2)
11 (6.7)

 32 (20.0)
 60 (37.5)
 46 (28.7)
 22 (13.8)

22.59 ＜.001

Table 2. Comparison of Exercise Performance  (N=326)

Variables
Korean (n=165) Korean-Chinese (n=161)

  t p
 M±SD  M±SD

Exercise performance 12.63±3.91 13.22±3.62   1.14 .160

대상자의 나이는 한국이 20.3±1.4세, 조선족이 20.4± 

1.3세로 차이가 없었으며, 키는 한국이 162.8±4.9 cm, 조선족

이 159.7±4.3 cm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t=5.18, p<.001). 

체중은 한국이 53.1±6.6 kg, 조선족이 51.9±8.9 kg으로 차

이가 없었다.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도 각각 

20.1±2.2 kg/m2, 20.4±3.4 kg/m2로 차이가 없었다. 또한 

자신의 비만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없었으며 대상자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평가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 

운동 실태에 대한 응답에서 ‘현재 운동을 하고 있지는 않지

만 앞으로 운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한국이 

63.8%로 중국의 37.5%보다 많았으며 현재 운동을 하고 있

다고 응답한 경우는 중국이 더 많았다(x2=22.59, p<.001).

2. 운동수행정도

운동수행정도는 한국이 12.63±3.91점, 조선족이 13.22 

±3.62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able 2). 

3. 운동수행 관련 요인

운동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자기효능감, 정서상태, 장애

성과 유익성에 관한 연구결과는 아래와 같다(Table 3).

1) 운동수행 관련 자기효능감

운동수행 관련 자기효능감은 한국이 67.30±24.07점, 조

선족이 60.81±25.34점으로 한국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 

관련 자기효능감이 유의하게 높았다(t=2.37, p=.018). 

2) 운동수행 관련 정서상태 

운동수행 관련 정서상태는 한국이 10.95±2.78점, 조선

족이 11.30±2.65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3) 운동수행 관련 장애정도

운동수행 관련 장애정도는 한국이 23.02±4.57점, 조선

족이 22.91±4.08점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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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Exercise Relating Factors (N=326)

Variables
Korean (n=165) Korean-Chinese (n=161)

t p
M±SD M±SD

Self-efficacy 67.30±24.07 60.81±25.34 2.37 .018

Affect 10.95±2.78 11.30±2.65 1.19 .234

Barriers 23.02±4.57 22.91±4.08 0.23 .817

Benefits 56.15±7.68 54.44±8.06 1.96 .051

4) 운동수행 관련 유익성

운동수행 관련 유익성은 한국이 56.15±7.68점, 조선족

이 54.44±8.06점으로 한국의 간호대학생이 인지하는 운

동수행 관련 유익성이 유의하게 높았다(t=1.96, p=.051).

논 의

본 연구는 한국 간호대학생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정도를 비교하고 운동수행 관련 요인의 차이를 분

석함으로써 최근 변화하는 인구구성에 따른 여성건강관리

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체질량지수는 한국 간호대학생과 조선족 

간호대학생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며, 두 집단의 체질량지

수의 평균값이 Chung과 Paek (2005)의 한국대학생의 평

균값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운동수행수준도 한국과 조

선족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운동은 실천하고자 하는 인지

적 ‧ 행위적 대처전략으로 인지수준에 따라 운동수행정도

에 차이가 있으므로(Han, 1999), 한국 간호대학생과 조선

족 간호대학생간에 인지적 변화에 따른 행동적 변화인 운

동수준이 같음을 의미한다. 최근 결혼이민자이자 생산연

령층으로서 조선족 여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한국의 차세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모성이라 

할 수 있다. 한국 여성은 남성에 비해 규칙적인 운동수행률

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Ock, Moon, & Kim, 2001), 조선족 

여성들의 53.6%가 운동을 하지 않는다고 연구결과가 있

다(Jung et al., 2008). 또한 여성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신

체활동이 감소되고 좌식생활을 하는 생활양식을 갖게 되

며 이러한 생활양식의 변화는 어렵기 때문에 초기 성인기

부터 운동을 통한 건강습관형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건강증진행위로는 운동, 금연, 절주와 만성질환의 예방 

등이 있는데, 이중 운동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선호하

고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건강증진행위이다(Choi, C. H., 

2005). 운동수행정도나 건강습관은 인지-지각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개인적 ․ 집단적 현상이다(Abel, 1991). 건강증

진 행위에 영향을 주는 인지적 요인은 건강증진행위와 관련

된 중요한 요인이며 건강증진행위의 가장 의미있는 예측요

인이고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개념보다 건강증진을 촉진하

는 요인이므로(Wood, 1991), 본 연구에서는 운동수행의 관

련요인으로 Pender (1996)의 건강증진모형의 행위별 인지

와 정서적 요인에 관한 설문조사내용을 비교 ‧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첫 번째 운동수행의 관련요인으로 한국과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 관련 자기효능감을 비교 ‧
분석한 결과 한국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 관련 자기효능감

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는 한국인이 조선족보다 운동을 통

한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간접적인 성취경험과 

관찰의 기회가 많은 사회 ‧ 문화적 환경에 노출되어 있기 때

문이라 생각된다. 자기효능감이 건강증진행위를 하게 하는 

중요요인이라는 연구결과에 따르면(Hu, Motl, McAuley, & 

Konopack, 2007) 본 연구에서 한국 간호대학생의 운동 관

련 자기효능감이 높으므로 한국인의 운동수행가능성이 조

선족 보다 높을 것이라 예측된다. 한국인 뿐 만 아니라 조선

족의 운동수행증진을 위한 교육을 통해 자기효능감을 높이

고 운동수행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추

후 연구를 통해 자기효능감 증진이 운동수행정도에 미치는 

정도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운동수행 관련 요인인 장애정도는 한국과 조선족 간호대

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다. Lee와 Kim (2005)는 운동 관련 

정서가 운동수행의 예측요인이라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

서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운동수행 관련 유익성

은 한국인이 높았다. 지각된 건강개념이 건강행위의 선택

과 유의한 관계를 보이므로(Jo, 1994), 유익성은 운동을 지

속적으로 수행하는데 중요한 요인일 뿐 만 아니라 운동에 

대한 의사결정에 깊은 관련성이 있다(Lee, 2004).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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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 대상자들 간의 

운동계획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한국 간호대학생이 조선족

보다 ‘현재 운동을 하지 않으나 계획이 있다’에 유의하게 많

은 응답을 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운동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운동수행수

준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국과 조선족 간호대학생들의 규칙적인 운동수행에 대

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은 운동수행에 영향을 

주는 자기효능감과 유익성은 차이가 있었으나, 정서와 장

애성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자기효능감과 

유익성이 유의하게 높았던 한국인은 운동에 대한 계획수준

이 높았고 운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으나, 인지 및 정서적 

요인이 운동수행행위를 유발하게 하는 주요 요인이므로 두 

군의 운동수행수준에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운동수행을 높이기 위해서는 운동수행 관련요인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운동의 유익성을 강조하고 운동에 대

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여 태도를 긍정적으로 갖게 하

고, 운동 관련 장애성을 줄이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여 문제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운동수행정도를 증가시키고 

또한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자기효능

감과 운동 관련 정서를 긍정적으로 형성하는 것은 운동시

작 뿐 만 아니라 지속성을 높일 것이다. Werch 등(2007)의 

보고에서와 같이 운동수행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운동수

행에 관한 계약과 상담이 동시에 제공되는 방향의 프로그

램 전략이 필요하고 교육을 통해 건강증진행위를 바꿀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Okun과 Karoly (2007)는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과 안

녕에 감정적인 고양과 동기 및 책임을 강조하고, 사회 ․ 인
지모델에서는 세 가지의 자기조절 하위기능으로 건강에 대

한 자기감시, 건강증진을 위한 노력을 유발하기 위한 지지 

및 건강목표의 설정을 강조하였는데, 우리나라에 유입된 

결혼이민자의 경우 한국인에 비하여 성인별 발생률이 5~6

배에 달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5). 

이러한 유입되는 신인구계층과 미래 성장동력에 영향을 주

는 한국인 여성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운동수행 관련 요인

이 건강과 안녕을 위한 인지적 요인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

음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건강증진전문가들은 대상자의 

운동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 시 대상자와 관련

된 사회, 문화적 환경뿐만 아니라 인지 및 정서상태에 대한 

고려를 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정

도와 운동수행 관련 요인을 비교한 조사연구이다. 

대상자는 대한민국 서울의 간호대학 1기관과 중국 연변

의 간호대학 1기관에 소속된 여학생들로 각각 165명, 161

명, 총 326명이다. 자료는 2008년 11월 20일부터 2009년 1

월 18일까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연구결과는 다

음과 같다.

운동수행정도는 한국 간호대학생과 조선족 간호대학생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운동수행 관련 자기효능감과 유익성

은 한국 간호대학생이 조선족 간호대학생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운동수행 관련 정서상태와 장애정도는 한국과 조선

족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찾고 확

인하고, 자신의 신체와 심리를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며 환

경 속에서 생활하는 것을 학습하게 되는 초기성인기의 한

국 간호대학생과 중국 조선족 간호대학생의 운동수행수준

과 관련요인을 조사함으로써 변화하고 있는 인구 구성과 

인구의 질적 향상을 위한 향후 연구 및 건강관리의 방향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운동 관련 자기효능감, 정서, 유익성, 장애성을 긍

정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교육과 건강환경을 제공하는 것

이 필요하다.

둘째, 운동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자기효능

감 증진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셋째, 건강증진행위로써의 운동에 대한 한국인과 중국 

조선족간의 정의적인 측면의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기존에 한국인과 조선족의 운동수행에 관한 연구가 

없었다. 한국인과 조선족에 관한 사회, 문화적 특성에 따른 

건강증진행위에 관한 비교 및 분석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통

하여 변화하는 인구구성 및 사회에 대한 건강관리 체계와 전

략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해야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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